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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저팬팬  얀얀  페페어어,,  차차별별화화는는  실실로로부부터터  시시작작한한다다..

  ((22))

면 (2) - 출품 소재는 더욱 진화

日淸紡은 전번 전시회에 이어서 액체 암모니아 가공 면사 “슈퍼 소프트 파인”
을 전시하였다. 액체 암모니아 가공을 원사 단계에서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

자체에 장력이 걸리고 20수 쌍사 수준에서도 곧 바로 끊어져 버린다. 그러나 日

淸紡은 2∼3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겨우 상품화에 도달하였다. 단사로도 동 가

공을 할 수 있고 동사의 기술력의 높이를 실감하는 소재이다. 원사 단계에서 동

가공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횡편 용도에 대한 확대도 노린다.

또, 컬러 스톡 전개도 동사의 특색을 나타낸다. 정방 교연사 80수 쌍사 “리프
세”는 47가지 색으로 작년부터 전개하고 있는데 단순한 정방 교연사가 아니라 강
연 타이프의 것이다. 그 외에도 타래에 의한 실켓 가공사 60수 쌍사 “실뷰레”를
전시. 요망에 따라서 번수나 원면 구성 등 개별 대응에 의한 공급도 한다.

다품종 소로트 단납기 시스템 “빠른 실”의 인지도가 尾州에서도 확대되어 온
新內外綿의 부스는 장소도 좋았던 점도 있으나 끊임없이 내방자가 방문하였다.

고객의 눈을 끄는 것은 역시 타사에는 없는 형상 변화사이다. 한 올의 실의 부분

부분에 원료의 혼방 비율이나 색의 혼합 비율을 자유 자재로 변화 시킴으로써 생

각한 대로 표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실 “불가사의한 실”은 작년에 이어 출품하였
는데 소재의 신선미를 잃고 있지 않다.

新疆綿을 사용한 “카레즈”는 지금까지 직물로 전개가 중심이었으나 고객의 요
망으로 횡편 용도로서 원사로의 전개도 개시하였다. 새롭게 개발한 “제브라”는
특수 슬럽사로서 슬럽 부분을 베이스 소재와는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하다. 니트 아우터용으로 제안한다.

면 컴팩트사도 매우 인기를 모았다. 伊藤忠商事가 전개하는 것은 양모 컴팩트

사 “라나 르네상스”만이 아니다. 최고급의 이집트 초장면 “기자45”를 사용한 컴
팩트사도 이번 전시회에 출품하였다. 실키 터치로 고급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회 담당자도 이러한 기자45를 사용한 컴팩트사를 목적으로 아침부터 끊임없

이 내방자가 방문할 정도의 반응이었다고 놀라운 표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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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치카 텍스타일은 인도의 제휴선 램코 그룹이 생산하는 “램코”의 컴팩트사
타입을 발표하였다. 램코는 암그루와 숫그루를 따로 따로 재배하여 인공 재배시

켜 수확하는 하이브리드 면을 사용한다. 섬도가 가늘고 실키한 태를 가지고 누메

리감, 강도가 있는 면사를 방적할 수 있다. 광택감이 있기 때문에 블라우스, 셔츠

지에도 정평이 있다.

豊島가 내놓은 新疆綿을 사용한 컴팩트사는 태번수가 중심이다. 近藤紡績所의

중국 山東省 濟南의 면방직합판, 濟南成藤紡織에서 생산하여 T셔츠나 데님, 재킷,

팬츠감 등으로 16∼40수로 전개한다. 가격은 500∼650엔/kg으로 구하기 쉽다.

면과의 혼방 소재이지만 특수 원료를 사용한 소재도 이번 전시회에 눈에 띤다.

日淸紡은 바나나 섬유 30% 혼방사나 최근 새롭게 개발한 죽 섬유 30% 혼방사를

발표하였다. 新內外綿은 카미드리라고 하는 카폭에 유사한 중공 섬유 30% 혼방

사를 전시하였다. 모두가 많은 내방자의 주목을 모았다.

마 소재 - 抄纖絲/다용도로 확대하는 麻, 抄纖絲

마 소재에서도 컴팩트사가 주목되었다. 帝國纖維와 伊藤忠商事는 공동으로 전

개하는 린넨 스피마 면 혼용한 컴팩트사 “라이센 리네디란”을 양사의 부스에서
전시하였다. 실제 보통의 마, 면 혼용사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질문이 많았었

다(帝國纖維 德田淳大 大阪支店長)는 점에서 통상사와 리네디란의 차이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현미경 확대 사진을 패널로 만들어 내방객에게 어필하였다. 실제

잔털 지수의 수치는 통상사의 약 1/4로 사진에서 그 차이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

다. 작년 판매가 호조였다는 점에서 금년에는 더욱 판매 증가를 예상하여 생산량

을 확대한다.

토스코는 자사의 소모 방적 설비를 살린 상품 개발을 추진하였다. 라미 100%

의 톱사는 동사의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한 소재이다. 종래의 마 톱사보다도 세번

수로 아우터로부터 박지 셔츠감에 이르기까지 사용 가능하다.

린넨 80%와 면 20% 교연 얼룩 염색 원사는 24색의 컬러 스톡 전개가 호평으

로써 고객의 요망에 따라서 전개하는 20수 이외에도 대응할 수 있다. 린넨보다

하리가 있는 헴프(대마) 60∼30%와 양모 혼방사는 초봄, 늦가을용으로 내 놓은

소재이다.

이번 전시회 토스코는 抄纖絲(종이 실)의 어필은 강하지 않았으나, 부스에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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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抄纖絲 100% 제품에 대하여 의외로 고객의 질문이 많았다고 출전자는 쓴 웃

음이다. 점차 抄纖絲에 대한 느낌이 높은 듯하다. 그러한 抄纖絲에 대하여 조금씩

시장의 인지도가 높아져 왔다고 하는 것은 王子파이버의 土肥學 상무다. 이번 전

시회도 전번 전시회 JY부터 이어 온 동사의 주력 소재인 “OJO+”를 전면에 내
놓았다.

새롭게 개발한 것은 모번수 50수의 환편용 원사이다. 종래는 경사로 사용한 아

우터용 포면이 거의였던 것을 아우터, 셔츠, 니트 등 다양한 텍스타일에 대한 전

개를 강화한다. 또, 횡편 홀 가멘트기용의 선염사의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산업 자재용으로도 서서히 OJO+의 시장이 넓혀진다. 오피스의 파티션이나 호

텔의 벽지, 농업용 네트, 어업 양식용 네트, 절벽 붕괴 방지 네트, 골 네트 등으

로 활용되고 환경에 우수하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가와보섬유(崎阜市)도 본사 공장이 있는 원산지의 특산품, 美濃和紙를 사용한

원사를 사용하여 “紙匠區” 상표로 제품의 전개를 추진한다. 항균 가공을 시행한
아세테이트 섬유와 교연사로 하여 편성한 양말이 상품 판매 베이스로 올렸다. 종

이 실이 가지는 경량감, 청량감, 흡한성이 호평(永井裕敦武藝川 공장 방적사 담당

주임)으로 리피트 고객도 많다고 한다. 금후 가방이나 매트 등 상품군으로 확대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품 전개만이 아니라 양모나 실크, 초장면 등과 和

紙의 정방교연사도 전개한다.

몰사 등의 의장사를 전문으로 하는 靑山섬유가공(愛知縣一宮市)도 금년부터 새

롭게 전개하는 和紙를 사용한 여성용 니트 제품을 전시하였다.

실크, 세계로 확대하는 일본의 실크 소재

실크는 광택감이나 태의 양호함, 흡습성 등 우수한 특성이 있고 일본은 세계에

서도 유수한 실크 제품의 소비 대국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 대국이지만 구미가

실크를 다른 천연 소재와 같이 일반적인 소재로써 인식하고 있는데 대하여 일본

에서는 아직 고급 소재로써 이미지가 강하다.

실크의 대대로 이어져 오는 이름있는 점포 長谷川 상점(愛知縣一宮市)은 글로

벌 전개를 강하게 하고 있다. 판매량에 점하는 수출 비율이 작년 30%에까지 달

하였다. 해외에 대한 전시회는 6년전 부터 참가하기 시작하여 河內明 영업부장은

5번째에 겨우 상품 판매의 결실을 얻었다고 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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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에는 년 4회 출전한다. 특히 작년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개최된

피티 피라티에서는 아시아에서 첫 출전 기업으로써 바이어들의 주목을 모았다.

물론 시장의 확대는 해외만이 아니다. 숙내 시장의 확대에도 힘을 싣는다. JY는

지난 전시회부터 계속 참가하고 있는데 참가한 효과는 있었다고 동 전시회를 평

가하였다. 내방자들은 소재에 굶주린 감이 있다고 河內明 영업부장은 말한다.

상품의 기본은 샘플 북 전개이다. 강점은 품질 관리와 납기 대응이다. 오늘 전

화하여 주면 내일 저녁까지는 배송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즉시 납품 체제로

써 1kg으로부터 주문이 가능하다. 더욱이 샘플 북 1권 평균 약 80색 이상이라고

하는 색상 수가 많음도 동사의 큰 강점이다.

메인 소재인 ZEN은 톱 멜란지 견방사 44색을 준비한다. 금년에는 더욱 40색

을 늘렸다. 최고급 원료를 사용하여 방적한 초극세(모번수 120수 쌍사) 원사로써

해외에서도 그다지 생산되고 있지 않는 점에서 구주에서도 인기 상품의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한다.

松村(京都市下京區)은 일본의 실크 원료 수입량의 50%를 당사에서 취급한다(松

村幸一郞 섬유원료부 제3과과장). 실크를 중심으로 한 섬유 원료, 섬유 제품 제조

도매의 최대형 회사이다. 첫 출전 하게 된 이번 전시회 실크 전문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릴 작정이라고 지명도의 향상이 출전한 가장 큰 목적이다.

전시한 것은 생사, 생사 연사, 견방사, 작잠사, 紬絲, 특견사, 실크 혼방사 등

세계에서 구입된 다양한 원사군이다. 원사 판매로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초로 일

본 각지의 제직 메이커로부터 구입, 중국의 자사 공장에서도 상품 개발 수입 등

을 하는 제품 사업이나 友禪, 염직, 재봉, 메인테난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제조,

도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모노 사업 등도 동사는 전개한다.

실크의 양호함을 좀더 알리고 싶다고 JY에서는 시가로 약 1,000엔 정도하는

견방사 양말을 내방자에게 배포하였다. 

 (출처 : 日本纖維ニュ-ス)


